
전기자동차, 모듈 평가시스템 구축
한국전기연구원, 추진모듈 평가 설비 개발 … 고속 전동기 시험 개선

한국전기연구원은 국내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추진 전동기와 인터버 등 핵심 추진 모듈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월27일 발표했다.

시스템은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과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기술 지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기술

연구회의 일반 연구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전기연구원 전동력연구센터 구대현 박사팀은 시험

부하용량과 최고 속도를 모두 만족하는 최고 사양의

전기자동차용 추진모듈 평가 설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축한 평가 시스템은 소형급 연속출력 60kW 1만

5000rpm, 중형급 150kW 1만5000rpm, 대형급 250kW 1만2000rpm 시리즈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전기자동차 고효율, 경량화를 위해 전동기 모터를 고속화하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시험평가

는 전기자동차 개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핵심 추진모듈인 인버터와 전동기는 성능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기관들이

보유한 장비는 고속 전동기 시험평가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대현 박사팀은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 녹색성장의 한 축인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향상과 보급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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